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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ttempt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programs geared toward promoting the oral 

health of low socioeconomic class children.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have been investigated for the use of 

children to 96 local children's center. Questionnaire for research purposes are 

described in more detail under the coordination of child care teachers to students, 

students to be able to record. The survey was conducted at the Health center. 

Analyzed the data collected by SPSS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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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children were influenced 

by habits of having a snack in dental caries experience. Higher intake of bread 

and a lot of children more probability of dental caries experience. I've found 

a lot of sweet-food intake eleven cakes or fruits and vegetables that children 

prefer higher dental caries experience was low.

Conclusions : Education on dietary behavior for low-income children was 

necessary because of the high correl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habits and dental caries and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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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아우식은 치면세균막 내 세균에 의해 당성분이 분해되

어서 이때 나오는 산으로 치아표면이 탈회가 일어나는 현

상을 말한다1). 우리나라 국민의 치아우식증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12세 아동 1인당 우식경험영구치아수가 

1972년에는 0.6개에서 2006년에는 2.2개로 3배 이상 증가하

였고,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중 치아우식증의 유병율이 15.8%로 가장 높

았으며, 7~18세에서는 27.1%를 차지하여 학령기 아동의 심

각한 질환임을 시사하였다2). 특히 초등학교 아동은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고 치아우식증, 부정교합 등 구강건강 장

애가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구강관리

습관은 평생 구강관리 습관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영구치

열을 완성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치

아우식증의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1). 

치아우식증의 발생요인은 숙주요인, 병원체요인, 환경요

인이 있다1). 숙주요인으로는 치아의 조건, 타액의 조건, 구

강 외 신체조건 등이 있고, 병원체 요인으로는 구강 내 산

생성균의 종류와 특성, 양, 활동성으로 볼 수 있다. 환경요

인으로는 구강위생상태, 구강위생관리능력, 식이상태이다. 

식이상태요인은 환경요인 중에서도 치아우식발생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이 급속이 

증가되고,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고열량, 고단백, 고지

방 및 정제도가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방향으로 식생

활이 변화되고 있어 질병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3). 초등학생 우식발생에는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지만 구강위생관리 행태 및 식습관에 의한 차이가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4). 

치아우식증의 예방법에는 불소화합물 이용법, 식이조절

법, 치면세균막관리법, 치면열구전색법 등의 예방법이 병

용되어 이용되고 있다. 식이조절법은 당분섭취횟수의 섭취

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섭식 습관과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

으로 다발성 우식증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1). 치아

우식증과 설탕섭취의 관련성은 간식섭취빈도가 높을수록 

치아우식증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며5), 이는 식이행태와 

치아우식증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이

행태와 치아우식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식품

의 우식유발 가능성이나 자당섭취와 같은 것으로써 식이습

관과 우식경험도의 관련성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저소득층 아동이란 빈곤 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

으로 나타나는데 불충분한 소득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취업과 가사, 자녀양육 등의 역할 

과중으로 더욱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6)
. 이러한 문제

는 고스란히 아동들에게도 전이되어 신체발달의 문제부터 

정서문제, 행동문제, 건강문제 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개인이나 집단의 구강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소득이나 교육수준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이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

단에 비해 구강건강상태가 열악하다7)
.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상태나 구강보건사

업에 관한 연구는 다소 있었으나 그 대상이 성인이나 노인

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아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울산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필요

한 구강보건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잇솔질 교육과 더

불어 식이행태에 대한 교육이 병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일반가정에서 어머니의 보호아래에서 생활하는 아동보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로 구성되므로 식이습관

과 행동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의 식이행

태와 치아우식실태를 조사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조사는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7곳을 이용하는 저

소득층 아동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강검사와 더

불어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뒤 연구 목적과 질문지 

작성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담당보육교사의 협조를 얻

어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구강검사

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사자료를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2011년 3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하여 훈련된 1명의 검사자가 자연광에서 치경과 탐침을 이

용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는 건전

치아(s), 우식치아(d), 충전치아(f)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영구치는 건전치아(S), 우식치아(D), 충전치아(F), 상실치아

(M)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유치의 우식치아와 충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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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Total

Male pupil Female pupil

Grade

First grade 8 4 12

Second grade 7 5 12

Third grade 10 11 21

Fourth grade 7 8 15

Fifth grade 11 11 22

Sixth grade 9 5 14

Total 52 44 9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df DMF df+DMF
M±SD f p M±SD f p M±SD f p

Sweetened food

 preferences

.423 .656 .138 .871 .175 .840  Likes 2.44±2.70 3.35±1.64 5.79±2.84

  Usually 1.95±2.47 3.46±2.32 5.41±3.22

  Don't like 2.00±2.13 3.67±0.65 5.67±1.96

  Total 2.18±2.53 3.44±1.88 5.61±2.90

Table 2. Sweetness food preferences according to dental caries experience

아를 합한 우식경험치아수를 df로, 영구치의 우식치아와 충전

치아를 합한 영구치우식경험치아수를 DMF로, 유치와 영구치

의 우식치아와 충전치아를 모두 합한 유치 및 영구치의 우식

경험치아수를  df+DMF로 표기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특

성으로 성별, 학년을 조사하였고, 식습관 조사로 감미식품선

호도, 일일 과자 섭취정도, 탄산음료 섭취정도, 빵 및 케이크 

섭취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일일 과일섭취정도와 채소 및 

야채섭취선호도를 조사하여 우식식품과 세정식품 및 보호식

품 섭취관련 식이행태를 조사하였다. 감미식품선호도에서 감

미식품은 단맛이 나는 식품으로 설탕이나 초코 등 단맛을 느

낄 수 있는 간식에 대한 선호도였으며, 일일 과자 섭취정도와 

탄산음료 섭취정도, 빵 및 케이크 섭취정도는 하루에 한번 이

상 꼭 섭취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

는 SPSS 18.0 프로그램(SPSS for Windows, Version 18.0. SPSS 

In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를 산출하였고 통계분석방법으로 식생활습관에 따른 

유치우식경험치아수(df), 우식경험영구치아수(DMF) 및 유치

와 영구치를 합한 우식경험치아수(df+DMF)등의 치아우식경험

도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자 t-검증과 일원 분산분석

(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초등학

교 1학년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인 96명 중 각각 남학생이 52

명, 여학생이 44명이었다. 

2. 감미식품 선호도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

감미식품 선호도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의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

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서 감미식품을 ‘좋아한다’라고 응답한 

아동이 5.79±2.84,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5.41±3.22, 

‘싫어한다’라고 응답한 아동이 5.67±1.96 로 나타났으며, 세 집

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df는 .423(p=.656), 우식경

험영구치 DMF는 .138(p=.871),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

한 df+DMF는 .175(p=.84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감미식품의 

선호도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의 갯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감미식품 섭취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

감미식품 섭취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일일 과자섭취에 따른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

한 df+DMF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거의 먹지 않는다’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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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DMF df+DMF
M±SD f p M±SD f p M±SD f p

Daily sweets intake

7.134 .009 .990 .322 9.128 .003  Almost never eat 1.60±2.19 3.27±1.66 4.87±2.61
  Eat 2.95±2.76 3.66±2.14 6.61±2.99
  Total 2.18±2.53 3.44±1.88 5.61±2.90
Daily intake of 

carbonated beverages
2.745 .101 1.812 .182 5.353 .021  Almost never eat 1.95±2.34 3.30±1.90 5.24±2.79

  Eat 2.95±3.01 3.91±1.74 6.86±2.98
  Total 2.18±2.53 3.44±1.88 5.61±2.90
Daily cakes and bread 

intake
1.281 .261 2.666 .106 .004 .950  Almost never eat 2.62±2.75 2.97±1.67 5.59±3.31

  Eat 1.99±2.42 3.64±1.93 5.63±2.73
  Total 2.18±2.53 3.44±1.88 5.61±2.90

Table 3. Sweetness food intake according to dental caries experience

df DMF df+DMF
M±SD f p M±SD f p M±SD f p

Vegetable preferences

  Like 1.95±2.34 .606 .438 2.95±1.69 5.404 .022 4.91±2.81 4.812 .031

  Don't like 2.36±2.68 3.83±1.94 6.19±2.86

  Total 2.18±2.53 3.44±1.88 5.61±2.90

Daily fruit intake

  Almost never eat 2.36±2.71 .439 .509 3.82±1.55 3.417 .068 6.18±2.81 3.172 .078

  Eat 2.02±2.38 3.12±2.97 5.13±2.91

  Total 2.18±2.53 3.44±1.88 5.61±2.90

Table 4.  Fruit and vegetable preferences according to Dental caries experience

한 아동이 4.87±2.61, ‘먹는다’로 응답한 아동이 6.61±2.99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우식경험

유치 df는 7.134(p=.009), 우식경험영구치 DMF는 .990 

(p=.322),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는 9.128 

(p=.00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일일 과자섭취에 따른 치아우

식경험도는 df+DMF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일 탄산음료 섭취에 따른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거의 먹지 않는다’로 응답한 

아동이 5.24±2.79, ‘먹는다’로 응답한 아동은 6.86±2.98로 나타

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우식경험유치 

df는 2.745(p=.001), 우식경험영구치 DMF는 1.812(p=.182), 우

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는 5.535(p=.021)로 유의

수준 .05에서 일일 탄산음료 섭취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는 

df+DMF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케이크 및 빵 섭취에 따른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거의 먹지 않는다’로 응

답한 아동이 5.59±3.31, ‘먹는다’로 응답한 아동이 5.63±2.73

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우식

경험유치 df는 1.281(p=.261), 우식경험영구치 DMF는 2.666 

(p=.106),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는 .004 

(p=.95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일일 케이크 및 빵의 섭취유

무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야채 선호도 및 과일섭취에 따른 치아우식경
험도

야채 선호도 및 과일섭취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의 결과

는 <Table 4>와 같이 야채 선호도에 따른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좋아한다’로 

응답한 아동이 4.91±2.81, ‘싫어한다’로 응답한 아동이 

6.19±2.86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

값이 우식경험유치 df는 .606(p=.438), 우식경험영구치 DMF

는 5.404(p=.022),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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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DMF df+DMF
M±SD f p M±SD f p M±SD f p

After lunch

brushing
  Brushing 2.05±2.48 1.765 .187 3.34±1.83 2.298 .133 5.38±2.87 4.724 .032
  Don't brushing 3.22±2.92 4.33±2.29 7.56±2.55
  Total 2.16±2.48 3.43±1.88 5.59±2.90
Brushing area
  Only teeth 2.69±3.36 .780 .379 4.00±2.06 1.733 .191 6.69±3.26 2.668 .106
  

Teeth,gums,tongue
2.08±2.34 3.32±1.83 5.40±2.80

  Total 2.18±2.53 3.44±1.88 5.61±2.90
Brushing time
  Less than 1 

minute
2.75±3.40 .212 .646 4.75±0.95 2.058 .155 7.50±3.41 1.775 .186

  At least 1 minute 2.15±2.50 3.38±1.89 5.53±2.87
  Total 2.18±2.53 3.44±1.88 5.61±2.90

Table 5. According to oral care habits on dental caries experience

4.812(p=.031)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야채 선호도에 따른 치아

우식경험도는 DMF와 df+DMF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과일 섭취 유무에 따른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거의 먹지 않는다’로 응답한 

아동은 6.18±2.81, ‘먹는다’로 응답한 아동은 5.13±2.90으로 나

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우식경험유

치 df는 .439(p=.509), 우식경험영구치 DMF는 3.417(p=.068),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는 3.172(p=.078)로 유

의수준 .05에서 일일 과일 섭취 유무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

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 구강관리 습관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

기타 구강관리 습관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에 대한 결과 

및 분석표는 <Table 5>와 같이 점심식사 후 이를 닦는지 여

부에 따른 우식경험유치와 영구치를 합한 df+DMF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닦는다’로 응답한 아동은 5.38±2.87, ‘닦지 않

는다’로 응답한 아동은 7.56±2.55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

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우식경험유치 df는 1.765(p=.187), 

우식경험영구치 DMF는 2.298(p=.133), 우식경험유치와 영구

치를 합한 df+DMF는 4.724(p=.032)로 유의수준 .05에서 점심

식사 후 이를 닦는지 여부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는 df+DMF

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부위 및 칫솔질 시간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및 고안

빈곤이란 학자들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다양하다. 가장 많

이 사용되는 개념이 소득에 기준을 두고 분류하는 것으로 

절대적 빈곤 대 상대적 빈곤으로 분류된다8).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상태를 말하

고, 상대적 빈곤이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빈곤은 아동에게 경제적 박탈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심리적 박탈의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저소득층 가족의 어려움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 가족문제에

서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신체적 건강, 구강건강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Watt와 Sheiham9)은 사회경제적 지

위에 따라 구강건강 상태에 불균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급식지원여부로 치아우식증 고위험군 사이의 관계를 분석

하였을 때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받지 않는 아동에 비해 

고위험 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초등학생 우식발생에는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지만 특히 식습관은 개인이 영위하는 식생활의 방식과 내용

을 포함하며 섭취하는 음식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고 결

과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사

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족이 높은 가족에 비해 실제 탄산

음료 등의 간식 식음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저소득층 아동센터의 96명의 아

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설문지를 통하여 식이행태와 치

아우식증과의 관련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먼저 우식성 식품 섭취관련 습관에 따른 치아우

식 경험도에서는 일일 과자 섭취정도에서 ‘먹는다’라고 응

답한 대상자가 ‘거의 먹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우식경험유치수가 높게 나타났고, 또한 영구치와 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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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수에서도 일일 과자섭취가 많은 대상자에서 우식경험

치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 등13)의 우식경험이 많은 아

동들이 적은 아동보다 1일 평균 우식성식품 섭취빈도와 유

지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일 탄산음료 섭

취정도에서는 ‘먹는다’라고 응답한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

수가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영구치와 유치를 합한 수에서도 결과가 같았다.

세정식품으로 채소와 야채의 섭취관련 습관과 일일 과일 

섭취정도를 조사한 결과 채소와 야채를 좋아하는 아동일수

록 좋아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유치와 영구치 모두에서 우

식경험치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일 과일 섭취정도

에서도 ‘먹는다’라고 응답한 아동이 ‘거의 먹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아동보다 우식경험치수가 다소 낮게 나타나 박 등14)

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세정식품 섭취습관에 다라 우식경험

도가 다르며 과일섭취를 거의 하지 않은 대상자가 자주하

는 대상자보다 우식경험유치수가 높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세정식품선호도가 치아우식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기타 구강관리 습관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는 점심식사 

후 이를 닦는 아동이 닦지 않는 아동보다 유치와 영구치 모

두에서 우식경험도가 낮았으며, 칫솔질 부위에서도 치아만 

닦는 아동이 치아, 잇몸, 혀를 함께 닦는 아동보다 우식경

험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실

천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다고 보고한 장15)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균형 잡힌 식사는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

신적 성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아동은 운동량과 활동량이 많으므로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간식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하지

만 최근 아동들은 점점 더 단맛이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

지고 있다. 단맛과 인스턴트 식품위주의 간식은 신체의 성

장 외에도 구강건강에도 이롭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

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인 저소득층 아동들이 맞벌

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지역아동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강보건관련교육과 식습관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2011년 3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7곳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96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뒤 연구 목

적과 질문지 작성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담당보육교사

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록하도록 하였

다. 구강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사자료를 이용하였다.  

1. 감미식품 선호도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의 결과는 ‘좋

아한다’라고 응답한 아동이 ‘싫어한다’라고 응답한 아동보

다 치아우식경험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다.

2. 감미식품 섭취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는  일일 과자섭

취가 많을수록 또한 탄산음료섭취가 많을수록 치아우식경

험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3. 야채 선호도 및 과일섭취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는 

‘좋아한다’로 응답한 아동이 ‘싫어한다’로 응답한 아동보다 

치아우식경험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

었다. 

4. 기타 구강관리 습관에 따른 치아우식경험도에 대한 결

과 및 분석표는 점심식사 후 이를 닦는지 여부에서 ‘닦는다’

로 응답한 아동이 ‘닦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아동보다 치아

우식경험도가 낮았으며 단순히 치아만 닦는 아동보다 치아

와 잇몸, 혀까지 닦는 아동이 치아우식경험도가 낮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저소득층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강보건교육과 더불어 식이행태

에 대한 교육이 병행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치아우식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예방이 될 수 있으며, 또

한 일반가정에서 어머니의 보호아래에서 생활하는 아동보

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로 구성되는 지역아

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식이습관과 행동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강보건교육에서 

식이행태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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